
꺋오징어게임꺍 이어 한국 콘텐츠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서 초강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
임’의 글로벌 인기도 심상치 않다. 15일
전 세계 190여개 지역에서 공개된 뒤 빠
르게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앞서 ‘오징
어게임’의 전 세계적 신드롬급 인기 등
과 함께 “한국문화 쓰나미의 최신 물결”
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18일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스
트리밍 서비스)의 콘텐츠 순위를 집계하
는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마이 네임’
은 17일 현재 전 세계 ‘가장 많이 본 TV
쇼(프로그램)’ 4위에 올랐다. 공개 이틀
만의 성과이다.

‘마이 네임’은 아버지를 잃은 여자가
복수를 위해 마약 조직에 잠입한 뒤 다
시 경찰로 위장해 벌이는 이야기를 그리
는 누아르 장르물이다. 한소희, 박희순
등이 주연해 거칠면서도 사실적인 액션
을 바탕으로 사건을 풀어간다. 복수에
대한 일념으로 고군분투하는 한소희의

캐릭터가 강렬한 인상을 안겨주고 있다.
플릭스패트롤 차트를 보면 ‘마이 네

임’은 모두 72개국에서 10위권 특히 절
반가량인 34개국에서 5위권에 안착하며

16일 순위에 진입한 이후 자리가 높아지
고 있다. 미국에서도 6위에 올랐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고른 시선을 이끌
어내 ‘오징어게임’과 같은 초반 상승곡

선을 그리고 있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던 기존 한국
콘텐츠와는 흐름을 달리한다.

앞서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 83개국
에서 최소 한 번 이상 ‘가장 많이 본 TV
쇼’로 꼽히며 18일 현재 글로벌 1위 자
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글로벌 ‘가
장 많이 본 TV쇼’에는 ‘갯마을 차차차’
(7위)까지 모두 세 편의 한국드라마가
10위권에 올라 있다. ‘마이 네임’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앞선 콘텐츠의 인기에 힘
입은 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국 BBC는 최근 ‘오징어게
임’의 세계적 인기가 “하루아침에 이뤄
진 일이 아니다”면서 “몇 년 사이 서구
전역에 퍼진 ‘한국문화 쓰나미’의 최신
물결”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그룹 방탄
소년단과 블랙핑크 등 케이(K)팝의 인
기, 영화 ‘기생충’의 미국 아카데미상
4관왕 등과 흐름을 같이 한다”면서 “한
국드라마는 수십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인기를 모았다”고 덧붙였다. 또 펜데믹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넷플
릭스 등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한국드라
마를 접하는 해외 시청자층이 확대됐다
면서 ‘오징어게임’에 이은 “또 다른 한국
드라마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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꺋마이네임꺍도심상찮다…공개이틀만에 4위
아버지 복수 위한 딸의 고군분투
거칠고 사실적인 액션 인기 한몫
72개국서 10위권 34개국선 5위권
꺋갯마을 차차차꺍도 TV쇼 7위 올라
英BBC 꺎최신한국문화의쓰나미꺏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이 네임’의 한 장면. ‘오징어게임’에 이어 해외의 시선을 끌어 모으며 한소
희(오른쪽)가 연기한 캐릭터의 강렬함으로 시청자에게 다가서고 있다. 사진제공｜넷플릭스

<세계에서 많이 본 TV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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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TV를 틀면 곳곳에서 넷플릭스 오리지

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속 으스스한 로봇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오징어게임’이 세
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각종 패러디 콘텐
츠가 쏟아지고 있다.

개그프로그램 tvN ‘코미디빅리그’와
쿠팡플레이 ‘SNL코리아’는 각각 ‘오징어
게임’의 캐릭터를 패러디한 코너를 잇달
아 선보였다.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
맨’도 17일 딱지치기와 줄다리기 등 각종
게임을 응용한 ‘주꾸미게임’ 특집을 내보

냈다. 열기는 해외에서도 이어져 잉글랜
드 프리미어리그 첼시FC는 공식 SNS에
달고나 뽑기를 하는 이정재의 사진을 패
러디한 이미지를 올려 화제가 됐다. 서구
권에서는 31일 독특한 분장을 하고 축제
를 벌이는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관련 패
러디 콘텐츠도 등장하고 있다. CNN 등
미국 유력 언론 매체들은 “‘오징어게임’
이 하나의 대중문화 현상이 됐다는 증거”
라고 보도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패러디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도 궁금증을 드러낸다. 특히 ‘런닝
맨’ 제작진이 “‘오징어게임’ 측에 사전 동
의를 구했다”고 밝힌 이후 온라인상에는
‘패러디를 하려면 넷플릭스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방송 제작진은 ‘허

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18일 넷플릭스의
한 관계자는 “해당 제작진이 세트, 의상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이를 공유하는 정
도”라고 설명했다. ‘런닝맨’ 제작진은 한
회를 통째로 특집 구성하며 기획단계에서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의 음악과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
제작진 문의도 끊이지 않는다.

화제만큼 논란도 따른다. 17일(한국시
간) 미국 인기 코미디쇼 ‘SNL’에서는 할
리우드 배우 라미 말렉이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코너가 등장했다. 출연자가 포
털사이트에서 상금 40억원을 검색하자
미화로 47.89달러(약 5만6000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장면 등이 “차별의 시선”이
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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꺋오징어게임꺍 패러디광풍
꺋코빅꺍꺋SNL코리아꺍꺋런닝맨꺍 등
패러디한 코너들 잇따라 선봬
첼시 SNS에도 패러디 이미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낯익은 레미 말렉(왼쪽)이 미국 코미디쇼 ‘SNL’에서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장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FC는 ‘오징어게임’의 인형을 등장시킨 패러디 이미지(오른쪽)로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SNL’ 유튜브 영상 캡처·첼시FC SNS

연예뉴스 HOT 3

걸그룹 에스파가 첫 미니앨범 ‘새비지’(Savage)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 20위로 진입했다. 빌
보드는 18일(한국시간) ‘새비지’가 ‘빌보드 200’에서
20위, ‘톱 셀링 앨범’ 2위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
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데뷔 11개월 만”이라면서
“케이팝 걸그룹의 첫 앨범 가운데 빌보드 최고 순위로
글로벌한 인기를 실감케 한다”고 자평했다.

배우 조정석과 가수 아
이유가 한국광고주협
회(KAA)로부터 ‘광고
주가 뽑은 좋은 모델’
로 꼽혔다. KAA는
18일 “두 사람이 모범
적인 광고모델로서 프
로정신이 투철하고, 기

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은 MBC ‘놀면 뭐하
니?’와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KBS 1TV ‘김영철의
동네한바퀴’가 각각 선정됐다. 시상식은 20일 서울 소공
동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그룹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을 배출한
빅히트뮤직이 케이팝(K)팝을 이어갈 차세대 아이돌
그룹 발굴에 나선다. 빅히트뮤직은 12월20일까지 글
로벌 오디션을 개최한다. 2002년 이후 출생한 남성이
라면 국적, 거주지 등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
지원자는 보컬, 랩, 댄스, 프로듀싱 등 4개 분야 중 하
나를 선택해 1분 이상의 영상을 촬영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빅히트, 차세대 아이돌발굴 글로벌 오디션

에스파 꺋새비지꺍, 꺋빌보드 200꺍 20위 진입

조정석·아이유, 꺋광고주가 뽑은 좋은모델꺍

에스파

조정석 아이유

편집꺠꺠｜꺠꺠안도영·유진한 기자


